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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ating habits and dormitory foodservices’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using dormitory foodservice in the Jeollabuk-do Iksan are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195

students (86 male, 109 female). Many students (58.5%) ate less than two meals per day and spent around 30 min eating

meals. The results show that snack and midnight meals were the main reasons (37.9%) for unhealthy eating habits. Main

source of nutrit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were TV and the Internet (58.5%), followed by friends and people (25.1%),

nutrition books (10.3%), elective courses (4.6%), and newspapers and magazines (1.5%). Men had significantly higher

satisfaction scores for nutrition, taste, diversity of menu, as well as hygiene of dormitory food court compared to women

(p<0.05). Salty tast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valuation of taste satisfaction, whereas sour taste was opposite. The

reason for taste dissatisfaction in the dormitory food court was not salty enough, and it may be related with their eating

habits. The results show that students need education for adequate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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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식습관은 사회구성원의 식생활 방식으로 한번 형성된 식

습관을 바꾸기가 매우 어려우며 잘못 형성된 음식의 기호는

일생을 통해 건강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중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적절한 영양섭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유로워진 생활로 불규칙한 식사, 빈약한

아침 및 점심, 부적당한 간식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측면과

심리적 건강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Choi et al.

2002). 대학생들의 젊고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건강에 관심도

가 낮고 식사를 통한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

하고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

였다(Lee 1999). 특히 여대생의 경우 외모에 대한 관심 및

옳지 못한 영양지식으로 지나친 체중 조절로 인한 잦은 결

식과 부적당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Lee & Byun

1992; Lee & Choi 1994). 그 결과 식사가 불규칙하고 결식

률이 높으며 간식의 비중이 높고, 높은 음주율 및 흡연율을

보이며, 저체중에서 비만에 걸친 다양한 체중 분포를 보이면

서도 체중에 대한 바른 인식 부족과 마른 체형에 대한 관심

또는 지나친 체중 조절에 따른 부적절한 식습관이 나타난다

(Kim & Im 1998; Kim 2003; Kim 2004). 특히 집에서 독

립하여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양

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2011년 이후 대학교 기

숙사 수용률을 살펴보면, 국공립대는 2011년 20.1%, 2012년

20.3%, 2013년 20.3%, 2014년 20.6%이고 사립대는 2011년

16.8%, 2012년 17.0%, 2013년 17.2%. 2014년 17.4%로 조

사되어 일반적으로 대학생 5명중 1명이 기숙사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HEI Statistics 2015). 이는 기

숙사 식당의 급식 서비스가 대학생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짐작된다. 대학생의 학교 식당 이용 실태 연구가(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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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Lee & Byun 1992; Lee 2004; Park et al. 2004)

보고되었고, 남녀 대학생의 외식 빈도가 높을수록 학교 식당

의 이용률이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Woo et al. 2005).

이는 식품산업의 발달과 외식업이 대중화됨에 따라 소비자

들이 기호성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접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

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대학생, 교

직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대학교 급식 서비스 품질 만

족도 평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Park 2000; Yang et

al. 2000a; Kim 2006; Kim & Cho 2007; Kang & Choi

2009; Cho & Cho 2012), 그들의 급식 서비스에 대한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

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지

역 이외에도 여러 지방 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

습관 또는 식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Kim et

al. 1996; Kim 2003; Jung 2005; Lee & Kwak 2006; Ko

2007; Kim 2009; Oh 2009; Kang & Kim 2014; Lee &

Lee 2014; Rha et al. 2015). 또한 기숙사 이용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숙사 급식소 이용실태와 기숙

사 급식 만족도 및 서비스 품질 평가(Yang et al. 2000b;

Song 2006; Song 2007; Choi et al. 2009), 기숙사생의 식

습관 조사(Kim & Kim 2005; Bae et al. 2007; Ryu et al.

2007; Kim et al. 2013) 등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Ryu et al.

(2007)의 연구에서는 기숙사 남녀 대학생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청량음료 섭취빈도, 알코올 섭취빈도, 기숙사 식당 이

용 빈도 등에 대하여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 Kim(2005)의 연구 또한 기숙사 남녀 대학생의 식습

관 조사 결과 편식, 음주횟수, 스스로의 건강 자각정도 항목

에서 성별 차이가 보고되었다. 한편 전라북도 지역 대학생

대상의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식행동에 관한 연구(Kim et

al. 1996)와 거주형태에 따른 남녀 대학생의 체형 인식도와

식습관 비교(Choi et al. 2004) 이외에는 다양한 연구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익산 지역 대학교 기숙사

거주 남녀 대학생에게서 나타나는 식습관의 차이점과 대학

교 기숙사 식당 이용 실태, 급식소 운영과 환경시설 상황, 급

식 메뉴와 급식 위생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남녀 대학생의

식생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

한 대학교 기숙사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식

습관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조사는 전라북도 익산 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

이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총 2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22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수거된 설문지 총 200부(회수율 100%) 가운데 응답이

불충분한 5부를 제외한 195명(남학생 86명, 여학생 109명)의

자료를 본 연구결과의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조사 실

시 전 설문지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남녀 대학생의 식습관과 대학

교 기숙사 식당(위탁형태이며 부분적 자율배식의 형태)의 급

식 서비스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사한 선행연구의 문

항을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Cha et al. 2004; Kim &

Kim 2005; Ryu et al. 2007). 문항 구성 후, 예비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본 연구의 설문

지로 사용하였다.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 전공

분야, 수면시간, 운동여부, 건강 관심도와 건강 상태 등의 8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식습관에 관한 부분은 총 10문항으로

하루 식사 횟수, 식사하는 시간, 간식 섭취빈도와 종류, 편식

여부, 음주 여부, 음식섭취의 관심 여부, 식탐의 정도, 식습

관 문제점, 영양관련 지식과 정보의 습득 경로 등으로 구성

하였다. 또한 아침식사의 규칙성과 아침메뉴, 아침식사결식

의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학교 기숙사 식당의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항목은 전반적인 기숙사 식당 이용 만족도,

기숙사 식당 이용 횟수, 기숙사 식당 음식의 전반적인 만족

도 및 음식 맛 기호도, 음식 맛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잔반

음식의 종류, 선호하는 메뉴 아이템, 음식의 맛 평가 시 중

요시 하는 맛 종류 등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숙사 식당

급식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부분은 급식소 운영과 환경시설

(종업원 서비스 및 친절도, 주방과 홀의 소음, 영양사의 급식

지도, 현대화시설 수준, 영양관련 정보 제공, 식단 작성 시

학생의견 반영, 식비 적절성, 기숙사 식당 분위기, 좌석수 및

급수시설), 급식 메뉴(1인 분량의 적절성, 영양가, 식재료의

신선도, 음식의 맛, 음식의 간, 음식외관, 메뉴의 다양성, 후

식제공), 급식소 위생(식기, 수저, 물컵, 식탁 및 의자, 조리

원 복장, 주방내부와 식당홀 및 바닥 청결, 배식위생) 등으로

구분하였다. 기숙사 식당 급식서비스 만족도 각각의 문항은

5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를 이용하여 설문

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연구를 위해 분석에 활용된 남녀 대학생 설문자료에 대

한 통계처리는 SPSS Win (12.0) package program을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남녀 대학생의 일반

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였고, 성별차이에 의한 식습관, 학교식당 이용 및

급식서비스 만족도는 카이제곱, t-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식습관, 건강, 기숙사음식 기호도

및 사용횟수 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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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XLSTAT(XLSTAT version 2015, Addinsoft, NY, USA)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 남녀 대학생의 일반사항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 전체인원 195명 중에서 남학

생은 86명(44.1%), 여학생은 109명(55.9%)으로 여학생의 참

여비율이 높았다.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2.45±

1.64세이었으며,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남학생 경우 22.56

±2.13 kg/m2, 여학생은 20.46±1.84 kg/m2, 남녀 전체는 21.39

±2.23 kg/m2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통계 2014년 자료(Korea

Health Statistics 2014)에 의한 19-29세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남자 23.6±0.24 kg/m2, 여자 21.7±0.23 kg/m2인 것과 비교하

였을 때 본 연구결과 남학생은 1.04 kg/m2, 여학생은 1.24

kg/m2가 낮게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체질량지수 정상범

위(18.5≤BMI<23.0) 분포는 전체 132명(67.7%)으로 남학생

48명(55.8%)과 여학생 84명(77.1%)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들의 과반수를 초과하였다. 한편 여학생은 저체중(18.5>BMI)

13명(11.9%), 과체중(23.0≤BMI<25.0) 11명(10.1%), 비만

(25.0≤BMI) 1명(0.9%)이었고 남학생은 저체중 2명(2.3%),

과체중 25명(29.1%), 비만 11명(12.8%)으로 조사되어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과체중과 비만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p<0.001). 이는 2014년 국민건강통계 자료(Korea

Health Statistics 2014) 중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인 기

준에 따른 19-29세 대상의 비만 유병률이 남녀 각각 32.0%,

15.0%로 보고된 자료와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비만 조사결과

남학생 10.2%와 여학생 2.4%(Jang & Hong 2013), 원주지

역 대학생들의 과체중 이상인 남학생 39.8%와 여학생

<Table 1> Gener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 subjects

Variable (Item)
Gender(N,%)

Total(n=195)
χ
2 or t-value

(p-value)Male(n=86) Female(n=109)

Age 023.36±1.791) 21.73±1.06 22.45±1.64 7.862***(0.000)

BMI2) (kg/m2) 22.56±2.13 20.46±1.84 21.39±2.23 7.375***(0.000)

Under weight  2(2.3) 13(11.9)  15(7.7)

χ
2=29.358***

Normal weight 48(55.8) 84(77.1) 132(67.7)

Over weight 25(29.1) 11(10.1)  36(18.5)

Obesity 11(12.8)  1(0.9)  12(6.2)

 Major Field 

17.372**

(0.001)

Science and engineering 27(31.4) 13(11.9) 40(20.5)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8(32.6) 27(24.8) 55(28.2)

Art and sports 8(9.3) 23(21.1) 31(15.9)

Natural science 23(26.7) 46(42.2) 69(35.4)

Sleeping period

4.009

(0.260)

Less than a six hour 25(29.1) 37(33.9) 62(31.8)

Six to eight hour 57(66.3) 60(55.0) 117(60.0)

More than eight hour 4(4.7) 11(10.1) 15(7.7)

No response 0(0.0) 1(0.9) 1(0.5)

Excercise
3.463**

(0.001)
No 42(48.8) 79(72.5) 121(62.1)

Yes 44(51.2) 30(27.5) 74(37.9)

Health interest

8.407

(0.078)

Very not interested 2(2.3) 0(0.0) 2(1.0)

Not interested 6(7.0) 4(3.7) 10(5.1)

So so 26(30.2) 31(28.4) 57(29.2)

Interested 38(44.2) 65(59.6) 103(52.8)

Very interested 14(16.3) 9(8.3) 23(11.8)

Health condition

4.015

(0.134)

Not healthy 6(7.0) 4(3.7) 10(5.1)

So so 41(47.7) 67(61.5) 108(55.4)

Healthy 39(45.3) 38(34.9) 77(39.5)

1)Mean±SD, 2)Body mass index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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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로 보고되어(Lee & Lee 2015)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조사결과를 나타내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비만의 위험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전공분야는 자연계가 35.4%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 순서로는 인문사회계(28.2%), 이공계(20.5%) 그리고

예체능(15.9%) 순서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60.0%가 ‘6-8시간’으로

답하였으며 다음 순서로는 ‘6시간 이내’가 31.8%, ‘8시간 이

상’이 7.7%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역의 19-26세 남자 대학생

경우 하루 수면시간이 7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Kim et al.

2005), 울산지역의 남녀 대학생 경우 69.1%가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수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Kim et al. 2012),

Kim(2013)의 연구에서는 충남지역 대학생 남녀 각각 33.5%

와 33.1%가 평균 8시간 수면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사대상자에게 운동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21명(62.1%)

이 운동을 안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운동을 하는 대학생(남

학생 51.2%, 여학생 27.5%)보다 운동을 안 하는 대학생이

유의적으로 보다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1). 한편

건강 관심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건강에 ‘관심이 있다’와

‘건강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남녀 대학생은 각각 총

103명(52.8%)과 총 23명(11.8%)으로 나타나 건강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녀 대학생 본인 스스로가 생각

하는 건강상태는 총 108명(55.4%)이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라고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 ‘건강하다’라고 대답한 대학생은

총 77명(39.5%)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Table 2>는 기숙사 거주 남녀 대학생들의 식습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대학생들의 하루

식사횟수 조사결과는 ‘2끼 이내로 식사’를 한다고 대답한 응

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총 114명(58.5%)으로 남학생 45명

(52.3%)과 여학생 69명(63.3%)이 나타났다(p<0.05). 다음 순

서는 ‘3끼 식사’가 34.9%, ‘4끼 이상 식사’가 6.2%로 조사

되었다. 기숙사 대학생들의 식사소요시간은 ‘30분 내외’라고

대답한 경우가 61.5%로 나타났고, 반면에 ‘10분 내외’의 식

사시간을 가진다고 대답한 남녀 대학생들 또한 33.3%로 조

사되었다. Yang et al.(2000b)의 연구에서는 기숙사 급식소에

서의 식사시간이 ‘10-20분’ 이내인 경우가 66.3%였고, Kim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기숙사 거주 남자 대학생의 식사

시간이 ‘10-20분’ 경우가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Kim

(200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자 대학생들의 점심식사 시

간이 길어질수록 체중은 유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점

심식사속도가 16분 이상인 경우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정상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보다 짧은 식사시간을 가진 경우에

는 평균 체질량지수가 과체중인 것으로 보고하여 비만과 식

사시간과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조사 결과 식사시

간이 10분 내외라고 대답한 남학생이 32.6%, 여학생이

33.9%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체질량지수 기준 과체중은

29.1%인 결과를 보았을 때<Table 1>, 식사속도 조절과 비만

예방에 대한 식습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기숙사 거주 남녀 대학생들의 하루 간식 횟수는 성별 사

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총 1.64±1.02번의 간식을 섭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간

식 종류는 총 105명(57.4%)이 선택한 과자류였으며 다음 순

서는 청량음료(30.6%), 유제품(18.0%), 과일(16.4%), 햄버거

또는 피자(11.5%)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이 선호하는 간식

의 종류는 과일이 23명(22.5%)인 반면 남학생의 과일 선호

도는 여학생보다 훨씬 낮은 7명(8.6%)로 조사되었고, 햄버거

와 피자 간식의 선호도는 남학생(16.0%)이 여학생(7.8%)보

다 2배 이상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Ryu et al.

(2007)의 결과에 의하면 서울지역 대학 기숙사 남녀 대학생

은 다른 간식 종류에 비하여 과자류를 하루에 1-2회 이상 높

게 섭취하고 있었다. Choi et al.(2004)의 연구에서도 익산지

역 기숙사 남녀 대학생은 과자류의 섭취가 가장 높았고 과

일의 섭취는 자택거주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숙사생이 가

장 낮았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자택에서 생활하

는 경우보다 가족 간의 건강관리가 소홀해져 식사가 아닌 과

자류, 인스턴트와 같은 편의식품 섭취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

다. 기숙사 대학생들도 스스로의 건강인식도를 높여 규칙적

인 식사시간을 지키고 식사 사이 공복감을 덜기위한 간식섭

취를 줄여야 할 것이다. 간식종류 또한 건강식으로 바꾸는

변화가 요구된다.

편식 여부 조사결과는 ‘보통이다’로 대답한 기숙사 거주

남녀 대학생들이 총 61명(31.3%)이었으며 다음 순서로 ‘편

식이 없다’가 총 51명(26.2%), ‘편식이 있다’가 총 46명

(23.6%), ‘전혀 편식이 없다’가 총 23명(11.8%), ‘매우 편식

이 있다’가 총 14명(7.2%)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11.0%는

매우 편식이 있다고 대답하여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남학생

에 비해(2.3%) 편식을 하는 경향이 더욱 심함을 알 수 있었

다. Shin et al.(2015)은 남학생의 9.6%가 편식을 자주하고

편식을 하는 주된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59.7%), 편식

을 하는 식품은 채소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숙사 거주 남녀 대학생들의 음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술을 마신다는 응답자가 총 123명(63.1%)으로 남학생은 67

명(77.9%), 여학생은 56명(51.4%)이 음주를 한다고 답하였

다(p<0.001). 기숙사 대학생의 성별 차이에 의한 음주 빈도

를 비교한 Kim & Kim(2005)의 연구에서도 기숙사 남녀 대

학생 모두 주당 3-4회의 높은 음주 비율이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 기숙사 거주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술을 더 자주 섭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yu et al. 2007). 2014년 국민건강

통계에 의하면 19-29세의 남녀 연간 음주율은 89.3%, 월간

음주율은 69.1%로 보고되었다. 대학생의 과도한 음주는 건

강상의 질환을 유발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주는 더욱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운동 등의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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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습관을 형성해야겠다.

음식섭취의 관심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남녀 대학생들이 총 114명(58.5%)으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 순서로는 ‘매우 관심있다’가 23.1%, ‘보통이다’가

11.8%, ‘관심이 없다’가 6.2%이었으며, 음식섭취의 관심이

있다는 남학생은 48명(55.8%), 여학생은 66명(60.6%)으로 나

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식섭취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식탐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식탐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총 107명(54.9%)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면

에 ‘식탐이 없다’는 총 19명(9.7%)에 불과하여 응답자의

50% 이상이 음식에 대한 욕심과 관심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etary habits of subjects

Variable  Item
Gender (N,%)

Total(n=195)
χ
2 or t-value

(p-value)Male(n=86) Female(n=109)

Number of meals 

per day

Less than two meals 45(52.3) 69(63.3) 114(58.5)

9.332*

(0.025)

Three meals 31(36.0) 37(33.9) 68(34.9)

More than four meals 10(11.6) 2(1.8) 12(6.2)

No response 0(0.0) 1(0.9) 1(0.5)

Meal Period

Less than 10 minutes 28(32.6) 37(33.9) 65(33.3)

5.589

(0.133)

Around 30 minutes 56(65.1) 64(58.7) 120(61.5)

More than an hour 1(1.2) 8(7.3) 9(4.6)

No response 1(1.2) 0(0.0) 1(0.5)

Snack frequency per day 1.68±1.03 1.61±1.01 1.64±1.02 0.491(0.624)

Snacks kind1)

Snacks 49(60.5) 56(54.9) 105(57.4)

Drinking soda 26(32.1) 30(29.4) 56(30.6)

Hamburger, pizza 13(16.0) 8(7.8) 21(11.5)

Fruits 7(8.6) 23(22.5) 30(16.4)

Dairy products 16(19.8) 17(16.7) 33(18.0)

Selective eating

Strongly disagree 12(14.0) 11(10.1) 23(11.8)

6.911

(0.141)

Disagree 25(29.1) 26(23.9) 51(26.2)

Neither agree nor disagree 29(33.7) 32(29.4) 61(31.3)

Agree 18(20.9) 28(25.7) 46(23.6)

Strongly agree 2(2.3) 12(11.0) 14(7.2)

Drinking alcohols

Yes 67(77.9) 56(51.4) 123(63.1)
15.413***

(0.000)
No 19(22.1) 50(45.9) 69(35.4)

No response 0(0.0) 3(2.8) 3(1.5)

Interest of food 

intake

Very not interested 1(1.2) 0(0.0) 1(0.5)

8.040

(0.090)

Not interested 9(10.5) 3(2.8) 12(6.2)

So so 12(14.0) 11(10.1) 23(11.8)

Interested 48(55.8) 66(60.6) 114(58.5)

Very interested 16(18.6) 29(26.6) 45(23.1)

Degree of gluttony

Strongly disagree 1(1.2) 0(0.0) 1(0.5)

3.904

(0.419)

Disagree 11(12.8) 8(7.3) 19(9.7)

Neither agree nor disagree 19(22.1) 20(18.3) 39(20.0)

Agree 44(51.2) 63(57.8) 107(54.9)

Strongly agree 11(12.8) 18(16.5) 29(14.9)

Eating problem

Selective eating 6(7.0) 10(9.2) 16(8.2)

2.950

(0.399)

Snack, midnight meal 28(32.6) 46(42.2) 74(37.9)

Irregular meal time 26(30.2) 24(22.0) 50(25.6)

Processed food, instant food 26(30.2) 29(26.6) 55(28.2)

Acquisition rout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for 

heath and nutrition 

Newspapers and Magazines 3(3.5) 0(0.0) 3(1.5)

4.987

(0.289)

TV or internet 50(58.1) 64(58.7) 114(58.5)

Nutrition books 7(8.1) 13(11.9) 20(10.3)

Friends and people around 21(24.4) 28(25.7) 49(25.1)

Elective courses 5(5.8) 4(3.7) 9(4.6)

1)multiple response analyze,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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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거주 남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식습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간식과 야식섭취’로 총 74명(37.9%)이었으며 ‘가

공식품과 인스턴트식품섭취’가 28.2%, ‘불규칙적인 식사시간

’이 25.6%, ‘편식’이 8.2%의 순서로 대답하였다. 울산지역 기

숙사 남녀 대학생의 식사 시 문제점으로는 ‘결식’과 ‘불규칙

적인 식사시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조사되었다(Kim & Kim

2005). 대학생들은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고 기숙

사 식당의 이용시간을 보다 유동적으로 운영한다면 많은 학

생들의 이용이 편리해질 것이다. 또한 거주형태에 따른 식습

관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숙사 또는 자취를

하는 대학생은 자택과 하숙을 하는 대학생보다 식습관이 불

규칙하고 식품 섭취가 불균형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Choi et

al. 2004). Kim et al.(2013)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강원영동지역의 남자 대학생대상 식생활 자가진단

에서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어 먹는다’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 순서로는 ‘스낵과 탄산음

료 등을 매일 간식으로 섭취한다’, ‘튀김이나 볶음요리 섭취

를 2일에 1회 이상한다’, ‘지방이 많은 육류를 3일에 1회 이

상 먹는다’ 등의 식생활 내용이 조사되어 간식 등의 식습관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대학생은 강의시간과 학교생활이 자유

로워 생활습관이 더욱 불규칙적으로 되기 쉬우며 식생활 역

시 결식과 외식 등으로 불규칙해지기 쉬움을 선행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다(Park & Kim 2005; Ko 2007; Kang &

Kim 2014). 기숙사 거주 대학생 뿐 아니라 거주 형태와 관

계없이 대학생들은 대체로 불규칙한 식사시간을 식습관의 문

제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Kim 2003; Jung

2005; Choi 2013; Rha et al. 2015).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대학생들의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관련된 건강 연

관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많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교육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영양관련 지식과 정보의 습득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기숙

사 거주 남녀 대학생의 총 114명(58.5%)이 ‘TV와 인터넷’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고 가장 많이 답하였다. 그

다음 순서로는 ‘친구 주변사람으로부터 습득한다’가 총 49명

(25.1%)으로 나타났다. ‘영양관련서적’(10.3%), ‘교양과목수

강’(4.6%), ‘신문잡지’(1.5%)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 방

법에 비하여 대학생들은 TV, 인터넷, 주변사람들에 의한 정

보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조사대상자인

대학생들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되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정보습득이 가

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Kwak et al.(2014)은 대중매체 식품

영양정보에 대한 성인 여성의 요구도 조사결과에서 20-40대

인 연령은 50대 연령보다 인터넷을 통한 식품영양정보 습득

이 비교적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가 또는 사

무직과 학생집단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

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20대 여성의 57.9%가 인터넷을 통

하여 40.8%가 TV와 라디오를 정보습득의 수단인 것으로 보

고되었으나 신문의 경우는 1.3%에 불과하여 본 연구결과 신

문잡지 정보원 선택 비율(1.5%)과 유사하였다. 또한 Lee &

Lee(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경기지역 주부들의 영양정보 습

득방법은 주로 대중매체이며 전문서적, 친구와 주변사람, 영

양교육프로그램에 비하여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아침식사 식습관

기숙사 거주 남녀 대학생의 아침식사 규칙성, 아침메뉴 및

아침식사 결식의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아침식사 유무 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대학생 전체의 대

답은 ‘전혀 먹지 않음’이 59명(30.3%), ‘먹는 편임’이 55명

(28.2%), ‘가끔 먹지 않음’이 52명(26.7%), ‘자주 먹음’이 22

명(11.3%), ‘항상 먹음’이 7명(3.6%)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

민건강통계 2014년 자료(Korea Health Statistics 2014)에 의

하면 국민 전체 남녀 아침식사 결식률은 각각 25.7, 22.2%

인 반면에 20대의 결식률은 남자는 45.1%, 여자는 36.4%로

나타나 젊은 성인층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았다. 불규

칙한 식사와 아침식사의 높은 결식률은 대학생들이 식생활

의 영양섭취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상의 문

제가 염려되므로 식습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아침식사 결

식의 가장 많은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총 111명

(56.9%)으로 남학생의 43.0%와 여학생의 67.9%가 답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다음으로는 ‘귀찮음’

이 20.0%, ‘체중감소’가 8.2%, ‘입맛이 없음’이 6.7%, ‘배고

프지 않음’이 6.7%로 조사되었다. Kim et al.(2013)의 강원

영동지역 기숙사 거주 남학생의 식습관 조사 결과 아침결식

의 빈도는 주당 2.9회로 자취 대상자보다 높았으며 아침식사

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없음이 61.7%이었다. 또

한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식습관을 조사한 선행연구들(Choi

et al. 2004; Ryu et al. 2007)에서도 시간이 없어서 아침식

사를 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한편 Bae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삼척지

역 기숙사 거주 남녀 대학생의 아침식사 섭취횟수와 식사 규

칙성이 자택 또는 자취 대상자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아침식사 메뉴는 ‘밥과 반찬’을 가장

많이 선호하여 총 125명(64.1%)이 답하였고, 다음 순서로 선

택한 메뉴는 ‘시리얼과 우유’ 20.0%, ‘라면(면류)’ 6.2%, ‘고

구마와 감자’ 5.6%, ‘고기’ 3.6%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남녀 대학생의 아침식사 메뉴 선호도 순위는 유사하게 나타

났다. 다만 면류의 아침식사 선호도는 남학생 9.3%, 여학생

3.7%이었고 고구마와 감자의 선호도는 남학생 3.5%, 여학생

7.3%로 차이가 나타났다. Oh(2009)는 경주지역 여자 대학생

의 아침식사메뉴는 밥과 국이 71.8%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지역 남녀 대학생의 71.0%는 밥국반찬을 아침식사로 선택하

였다(Cheong & Kim 2010). 또한 남녀 대학생은 밥과 반찬

으로 아침식사를 주로 하고 있음이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보

고되어(Choi 2013; Kang et al. 2013) 본 연구결과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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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대학생들의 아침식사 종류는 한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숙사 식당 이용 만족도

대학교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는 기숙사 거주 남녀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식당 이용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반적인 기숙사 식당 이용의 만족도 결과는 ‘만

족한다’와 ‘보통이다’의 대답이 각각 총 73명(37.4%), 총 72

명(36.9%)으로 많았다. 또한 기숙사 식당 이용 시 매우 만족

하지 못한다고 답한 남녀 대학생들은 총 12명(6.2%)로 조사

되어 기숙사 식당 이용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평소에 대학교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는 횟수에 대한 조사

결과 ‘하루 2회 이용’의 경우가 총 102명(52.3%)으로 가장

많이 답하였다. 다음 순서로는 ‘하루 1회 이용’이 23.1%, ‘거

의 이용안함’이 13.3%, ‘하루 3회 이용’이 9.7%로 조사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Yang et al.(2000b)과 Hong(2011)의 연

구에서 남녀 대학생들의 하루 기숙사 급식소의 이용 빈도는

‘하루 2회’가 각각 50.0%와 53.6%로 가장 많았으며 Song

(2007)의 연구에서도 여자 대학생이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는

횟수는 ‘하루 2회’가 69.8%로 가장 많아 유사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한편 Han(2011)의 연구결과에서는 남학생이 기숙

사 식당을 이용하는 횟수가 ‘하루 3회’ 51.3%로 가장 많았

고 ‘하루 2회’ 이용은 40.0%인 반면에 여학생은 ‘하루 1회’

이용이 36.8%로 가장 많았고 ‘하루 2회’와 ‘하루 3회’는 동

일하게 31.6%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응답자의 특성은 대

학교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는 일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주의

가 필요하다.

대학교 기숙사 식당 음식의 전반적인 기호도 조사 결과 남

녀 대학생 총 97명(49.7%)이 ‘보통이다’라고 답하였고 다음

순서로 ‘좋다’가 31.3%, ‘좋지 않다’가 10.8%로 답하였다.

기숙사 식당 음식에 대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불만족 평가

를 한 남녀 대학생은 총 10명(5.1%)으로 조사되어 식당 음

식의 기호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 기숙사 식당 음식의 맛에 대한 기호도 조사 결과

‘보통이다’라고 남녀 대학생의 총 82명(42.1%)이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 다음 순서로 ‘맛있다’가 37.4%, ‘맛없다’가

13.3%, ‘매우 맛없다’가 5.1%, ‘매우 맛있다’가 2.1%로 나타

났다. 기숙사 음식 맛에 대한 기호도 가운데 ‘매우 맛있다’

라고 답한 경우는 남학생(4.7%)만 있었으며 ‘맛없다’는

19.8%로 조사되었다. 한편, 여학생은 식당 음식의 맛에 대하

여 ‘맛있다’와 ‘보통이다’에 대해 동일하게 43.1%로 가장 많

이 답하였고 ‘맛없다’는 8.3%로 조사되어 여학생이 기숙사

식당 음식의 맛에 대하여 남학생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p<0.05). 또한 남녀 대학생들이 기숙사 식당 음식의 맛에 만

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싱겁다’가 총 81명(41.5%)으로 가장

많이 답하였고 ‘짜다’가 29.7%, ‘달다’가 10.8%, ‘맵다’가

6.7%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음식의 맛이 싱겁기 때

문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평소 짠맛이 강한 식생활에 대학

생들은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식습관의 변화가

요구된다. 식당 음식의 맛에 만족하지 않는 기타의 의견으로

는 남학생은 음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식 맛

<Table 3> Breakfast habits of subjects

Variable Item
Gender (N,%)

Total(n=195)
χ
2

(p-value)Male(n=86) Female(n=109)

Eating breakfast 

Not eat at all 30(34.9) 29(26.6) 59(30.3)

4.202

(0.379)

Not eat sometimes 19(22.1) 33(30.3) 52(26.7)

Tend to eat 27(31.4) 28(25.7) 55(28.2)

Frequently eat 7(8.1) 15(13.8) 22(11.3)

Always eat 3(3.5) 4(3.7) 7(3.6)

Reasons to skip 

breakfast

Loss of appetite 7(8.1) 6(5.5) 13(6.7)

23.356***

(0.000)

No time 37(43.0) 74(67.9) 111(56.9)

Weight loss 6(7.0) 10(9.2) 16(8.2)

Not hungry 7(8.1) 6(5.5) 13(6.7)

Troublesome 29(33.7) 10(9.2) 39(20.0)

No response 0(0.0) 3(2.8) 3(1.5)

Breakfast menu

Rice, side dish 59(68.6) 66(60.6) 125(64.1)

6.857

(0.232)

Cereal, milk 13(15.1) 26(23.9) 39(20.0)

Ramen(noodles) 8(9.3) 4(3.7) 12(6.2)

Sweet potatoes, Potatoes 3(3.5) 8(7.3) 11(5.6)

Meat 3(3.5) 4(3.7) 7(3.6)

No response 0(0.0) 1(0.9) 1(0.5)

***p<0.001



기숙사 대학생의 식습관과 기숙사 식당의 만족도 449

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여학생은 입맛에

안 맞거나 대체로 음식 간이 알맞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맛

이 없게 생각되고 메뉴의 조합이 잘 안되어 음식 자체 맛이

별로라고 답을 하였다.

기숙사 식당의 잔반음식 종류를 조사한 결과 남녀 대학생

총 72명(36.9%)이 ‘국, 탕 또는 찌개’를 가장 많이 남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순서는 ‘김치’ 30.3%, ‘나물류’

21.5%, ‘고기와 생선’ 5.6%, ‘밥’ 4.6%의 순서로 음식을 남

<Table 4> Students’ satisfaction for usage of dormitory foodservice

Variable Item
Gender (N, %) Total

(n=195)

χ
2

(p-value)Male(n=86) Female(n=109)

Overall satisfaction for 

dormitory food court

Not very satisfied 6(7.0) 6(5.5) 12(6.2)

0.308

(0.989)

Not satisfied 15(17.4) 19(17.4) 34(17.4)

So so 32(37.2) 40(36.7) 72(36.9)

Satisfied 31(36.0) 42(38.5) 73(37.4)

Very Satisfied 2(2.3) 2(1.8) 4(2.1)

Number of usage for 

dormitory food court

(per day)

None 13(15.1) 13(11.9) 26(13.3)

3.398

(0.639)

One time 19(22.1) 26(23.9) 45(23.1)

Two times 44(51.2) 58(53.2) 102(52.3)

Three times 9(10.5) 10(9.2) 19(9.7)

more than three times 0(0.0) 2(1.8) 2(1.0)

Not response 1(1.2) 0(0.0) 1(0.5)

Overall acceptance for 

dormitory food court’s 

food

Not very good 6(7.0) 4(3.7) 10(5.1)

6.353

(0.174)

Not good 10(11.6) 11(10.1) 21(10.8)

So so 37(43.0) 60(55.0) 97(49.7)

Good 28(32.6) 33(30.3) 61(31.3)

Very good 5(5.8) 1(0.9) 6(3.1)

Taste acceptance for 

dormitory food court’s 

food

Not very tasty 4(4.7) 6(5.5) 10(5.1)

12.114*

(0.017)

Not tasty 17(19.8) 9(8.3) 26(13.3)

So so 35(40.7) 47(43.1) 82(42.1)

Tasty 26(30.2) 47(43.1) 73(37.4)

Very tasty 4(4.7) 0(0.0) 4(2.1)

Reasons not to satisfy the 

taste

Not salty 38(44.2) 43(39.4) 81(41.5)

4.283

(0.509)

Salty 26(30.2) 32(29.4) 58(29.7)

Spicy 3(3.5) 10(9.2) 13(6.7)

Sweety 11(12.8) 10(9.2) 21(10.8)

Others 8(9.3) 13(11.9) 21(10.8)

Not response 0(0.0) 1(0.9) 1(0.5)

Leftover food

Soup, stew 36(41.9) 36(33.0) 72(36.9)

2.829

(0.726)

Rice 3(3.5) 6(5.5) 9(4.6)

Kimchi 25(29.1) 34(31.2) 59(30.3)

Meat, fish 3(3.5) 8(7.3) 11(5.6)

Vegetables 18(20.9) 24(22.0) 42(21.5)

Not response 1(1.2) 1(0.9) 2(1.0)

Favorite menu items

Korean food 31(36.0) 38(34.9) 69(35.4)

5.499

(0.358)

Western food 16(18.6) 19(17.4) 35(17.9)

Chinese food 18(20.9) 15(13.8) 33(16.9)

Flour based food 14(16.3) 30(27.5) 44(22.6)

Fast food 6(7.0) 7(6.4) 13(6.7)

Not response 1(1.2) 0(0.0) 1(0.5)

What is an important key 

in tasting food, whey 

evaluate the food?

Sweet 10(11.6) 16(14.7) 26(13.3)

1.645

(0.801)

Sour 5(5.8) 3(2.8) 8(4.1)

Salt 54(62.8) 66(60.6) 120(61.5)

Bitter 7(8.1) 9(8.3) 16(8.2)

Hot taste 10(11.6) 15(13.8) 25(12.8)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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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다. 조사결과 대상자 남녀 대학생 모두는 국과 김치를 모

두 먹지 않고 남기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Hong(2011)의

연구결과에서도 대학교 기숙사 식당 이용 시 남녀 대학생들

의 잔반음식은 국과 탕류 32%, 나물류 18.0%, 생선류

16.9%, 김치류 15.7%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학교 구내 식당

의 잔반감소를 위한 의식을 조사한 연구결과(Park & Shin

2006) 국은 전체적으로 ‘종종 남긴다’ 45.65%, ‘항상 남긴다’

41.96%로 남기는 경향이 높았다. 국을 ‘항상 남긴다’는 여학

생은 48.23%로 남학생 17.20%와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김

치는 전체적으로 ‘종종 남긴다’ 46.09%, ‘항상 남긴다’

27.83%, ‘남기지 않는다’는 26.09%로 조사되었다. 김치를 ‘항

상 남긴다’는 여학생은 32.43%, 남학생은 9.68%로 나타나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식을 남기는 비율이 높아

식습관, 음식의 기호도, 배식양 등 다양한 작용을 선행 연구

에서 지적하였다. 식당의 음식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배식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부분적 자율배식 방

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잔반 줄이기 교육과 음식문화 의식개선이 필요하겠다.

남학생은 기숙사 식당 메뉴로 ‘한식’을 31명(36.0%)이 선

택하여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중식’ 18명(20.9%), ‘양식’

16명(18.6%), ‘분식’ 14명(16.3%), ‘패스트푸드’ 6명(7.0%)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학생 또한 가장 선호하는 식당 메뉴로

38명(34.9%)이 답한 ‘한식’이었다. 그러나 여학생이 2순위로

선호하는 식당 메뉴는 30명(27.5%)이 답한 ‘분식’으로 조사

되어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남학생과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양

식’ 19명(17.4%), ‘중식’ 15명(13.8%), ‘패스트푸드’ 7명

(6.4%)으로 조사되었다.

기숙사 식당 음식의 맛을 평가할 때 남학생 54명(62.8%)

과 여학생 66명(60.6%)은 ‘짠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남녀 대학생들은 기

숙사 식당 음식의 맛에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싱겁

기 때문이라고 답한 결과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짠

맛 다음으로는 ‘단맛’ 13.3%, ‘매운맛’ 12.8%, ‘쓴맛’ 8.2%,

‘신맛’ 4.1%의 순으로 음식의 맛을 평가한다고 답하였다. 남

녀 대학생 모두는 기숙사 식당 음식의 맛을 평가할 때 짠맛

의 중요도는 높고 신맛의 중요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기숙사 식당 이용 대학생의 급식 운영과 환경시설 만족도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는 조사대상자 남녀 대학생들의 급

식 운영과 환경시설 만족도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급식 운영과 환경시설 만족도는 남녀 대학생 평균 3.18점이

었으며, 좌석수 3.54점, 냅킨과 거울 및 급수시설 3.49점, 종

업원의 서비스와 친절도 3.39점, 식당 분위기 3.30점, 식비

적절성 3.25점, 영양사의 급식지도 3.19점, 현대화시설 수준

3.16점의 순서로 만족도가 나타났다. 반면에 주방과 식당의

소음(2.87), 식단메뉴의 학생의견 반영(2.83), 영양관련 정보

제공(2.82)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낮았다. 이처럼 식당 이용 시 소음, 메뉴의 학생의견 반

영, 영양정보 제공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Jung

(2013)의 대학급식 서비스 품질 만족도 연구결과에서도 대학

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시끄러운 환경, 제한된 메뉴가

보고된 내용과 유사하였다. 또한 대전지역 대학교 급식에서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한 연구결과(Lee & Ahn 2008) 남

녀 대학생의 20.0%가 영양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였

고, 40.1%는 필요하다고 조사되어 본 연구에서 영양정보 제

공의 만족도가 낮은 결과와 유사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식품영양관련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6. 기숙사 식당 이용 대학생의 급식 메뉴 만족도

남녀 대학생들의 기숙사 식당 급식 메뉴 만족도 분석 결

과는 <Table 6>과 같다. 급식 메뉴 만족도는 남녀 대학생 평

균 3.10점이었으며, 1인분 급식양의 적절성은 3.38점으로 항

목 가운데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다음의 순서로는 식재료

신선도 3.37점, 영양가 3.22점, 음식의 맛 3.14점, 음식외관

<Table 5> Food service operating and environmental facilities satisfaction1)

Variable
Gender Total

(n=195)

t-value

(p-value)Male(n=86) Female(n=109)

Employee service and kindness 03.41±0.812) 3.38±0.69 3.39±0.74 0.285 (0.776)

Kitchen and hall noise 2.91±0.83 2.84±0.83 2.87±0.83 0.524 (0.601)

Instruction for Food service of dietitian 3.15±0.80 3.22±0.71 3.19±0.75 -0.635 (0.526)

Modernizing the facility level 3.16±0.82 3.17±0.67 3.16±0.74 -0.022 (0.983)

Nutritional information 2.86±0.85 2.78±0.75 2.82±0.79 0.700 (0.485)

Opinions of students when planning menu 2.84±0.93 2.83±0.90 2.83±0.91 0.087 (0.930)

Adequacy of food expense 3.30±1.00 3.21±0.95 3.25±0.97 0.648 (0.518)

Cafeteria mood 3.24±0.85 3.34±0.72 3.30±0.78 -0.844 (0.400)

Number of Seats 3.55±0.96 3.53±0.85 3.54±0.90 0.110 (0.912)

Napkins, mirrors and water supply facilities 3.45±0.87 3.52±0.83 3.49±0.85 -0.564 (0.573)

Total mean 3.19±0.87 3.18±0.79 3.18±0.83

1)Score scale: 1 (very unsatisfied) 5 (very satisfied)
2)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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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점으로 3점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반면에 음식의 간

2.96점, 메뉴의 다양성 2.93점, 후식제공 2.63점은 만족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급식 메뉴 만족도 분석 결과

남학생의 만족도(3.21)가 여학생의 만족도(3.01)보다 높게 나

타났다. 영양가에 대한 만족도는 남학생 3.36점과 여학생

3.10점(p<0.01), 음식간의 만족도는 남학생 3.13점과 여학생

2.83점(p<0.05), 메뉴 다양성의 만족도는 남학생 3.14점과 여

학생 2.77점(p<0.05)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식단메뉴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Yang et al.(2000b)의 대학교 기숙사 급식소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음식의 질, 메뉴의 다양성, 가격의 적절성에 대

하여 불만족하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웰빙의식이 기숙사 급

식 만족도에 미치는 연구에서는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는 여

학생에게 웰빙식품과 식단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다양

한 식단을 제공하여 급식 이용자들의 음식 메뉴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Song

2006). Choi et al.(2009)의 연구결과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

는 남학생은 반복되고 다양하지 못한 식단의 제공에 대한 불

만이 높았으며, 여학생은 매끼 채소나 과일의 제공에 만족하

지 못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남녀 대학

생은 메뉴의 다양성과 후식제공에 대하여 각각 2.93점과

2.63점으로 만족도가 낮았음과 일치한다. 또한 기숙사 식당

뿐만 아니라 대학급식 식당의 만족도 선행연구에서도 메뉴

의 반복성, 메뉴 선택의 다양화, 새로운 메뉴의 제공 등 식

단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되었다(Park et al.

2004; Woo et al. 2004; Park & Shin 2006; Lee & Jung

2010; Lee & Lyu 2010; Jung 2013). 다양한 메뉴를 제공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와 같이 본 연구 결

과에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인 메뉴의 다양성에 대하여 반복

적인 메뉴가 아닌 영양적으로 균형화된 다양한 기숙사 식당

과 대학급식 식단의 개선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7. 기숙사 식당 이용 대학생의 급식소 위생 만족도

기숙사 거주 남녀 대학생들의 기숙사 식당 급식소 위생 만

족도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급식소 위생 전체 만족

도는 남학생 3.29점, 여학생 3.14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위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급식소 위생 항목 중 조리원의

복장 착용 만족도가 3.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순서로

는 주방 내부와 식당홀의 바닥 청결 3.41점, 식기 3.24점, 배

식위생 3.17점, 수저 3.15점, 물컵 3.12점, 의자 3.00점으로

3점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반면에 식탁은 2.95점으로 가

장 위생 만족도가 낮게 조사되었으며 남학생은 3.13점, 여학

생은 2.82점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성별에 따

른 급식소 위생 만족도 분석 결과 수저 항목에 대해 남학생

3.28점과 여학생 3.06점, 의자에 대해 남학생 3.16점과 여학

생 2.87점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본 연구

결과 기숙사 급식소 위생의 만족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게 조사되어 여학생의 급식소 사용 시에 평가하는 위생에

대한 민감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기숙사 급식의 품질 만족도를 조사한 Choi et al.(2009)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청결한 조리원의 용모’, ‘청결한 시설’,

‘위생적인 조리 배식 과정’의 순으로 만족하였다. 여학생은

‘급식소 시설 사용의 편리성’, ‘쾌적한 식사환경’, ‘위생적인

조리 배식 과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Woo et al.(2004)의 연

구에서는 대학급식소의 식탁과 의자, 퇴식구, 식기 및 화장

실의 위생 상태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식탁과 의자의 정리와 깨끗한 사용을 위해 식당의 위생적인

청소와 소독 관리의 안내문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식당 시

설을 깨끗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였다. Lee & Lyu(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급식 위

생영역에 대해 종업원 복장의 청결, 배식원의 위생장갑 착용

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았고 퇴식구의 청결, 음식 위생, 식기

청결 순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식시설 관

리자는 위생지식 인지도를 높이고 급식대상자들의 안전관리

<Table 6> Satisfaction of foodservice menu1) 

Variable
Gender Total

(n=195)

t-value

(p-value)Male(n=86) Female(n=109)

The appropriateness of the amount per serving 03.40±0.971) 3.38±0.83 3.38±0.89 0.148 (0.882)

Nutritional value 3.36±0.68 3.10±0.65 3.22±0.67 2.700** (0.008)

Freshness of foodstuff 3.43±0.83 3.32±0.74 3.37±0.78 0.964 (0.336)

Taste of Food 3.17±0.88 3.12±0.76 3.14±0.81 0.466 (0.642)

Testing of food taste 3.13±0.90 2.83±0.80 2.96±0.86 2.467* (0.015)

Food appearance 3.24±0.86 3.05±0.85 3.13±0.86 1.599 (0.111)

The diversity of the menu 3.14±1.13 2.77±0.99 2.93±1.07 2.409* (0.017)

Desserts serving 2.77±1.04 2.51±0.99 2.63±1.02 1.725 (0.086)

Total mean 3.21±0.91 3.01±0.83 3.10±0.87

1)Score scale: 1 (very unsatisfied) 5 (very satisfied)
2)Mean±SD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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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조리장 청결,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조리기

구의 세척과 소독, 음식물 조리 보관 등의 급식관리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8. 대학생의 식습관과 기숙사 음식에 대한 인식의 주성분 분석

대학생의 식습관과 기숙사 음식에 대한 만족도 간의 관계

를 이해하기 위한 주성분 분석과 상관관계의 결과는 <Figure

1, Table 8>과 같다. 식생활 중 운동과 식사에 관한 관심, 건

강에 관한 관심, 식탐 등은 PC1의 양(+)의 방향과 PC2의 음

(−)의 방향에 부하되어 있고, 편식과 식당 사용횟수, 전반적

만족도, 맛의 기호도는 PC1의 양(+)의 방향과 PC2의 양(+)

의 방향에 부하되어 있다. 음주의 경우는 BMI, 운동, 식탐

등과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편식과는 유

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식당의 만족도와

맛의 기호도 등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건강과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운동이나 BMI에

<Table 7> Sanitation satisfaction of foodservice1) 

Variable
Gender Total

(n=195)

t-value

(p-value)Male(n=86) Female(n=109)

Tableware 03.34±0.791) 3.17±0.66 3.24±0.72 1.655 (0.099)

Spoon 3.28±0.79 3.06±0.66 3.15±0.73 2.147* (0.033)

Water cup 3.21±0.88 3.06±0.69 3.12±0.78 1.368 (0.173)

Table 3.13±0.80 2.82±0.79 2.95±0.81 2.694** (0.008)

Chair 3.16±0.85 2.87±0.80 3.00±0.83 2.442* (0.015)

Cook dress 3.60±0.80 3.51±0.72 3.55±0.76 0.828 (0.409)

Cleanliness of interior kitchen, dining hall and floor 3.44±0.80 3.39±0.71 3.41±0.75 0.517 (0.606)

Sanitation of food distribution 3.14±0.82 3.20±0.73 3.17±0.77 -0.557 (0.578)

Total mean 3.29±0.82 3.14±0.72 3.20±0.77

1)Score scale: 1 (very unsatisfied) 5 (very satisfied)
2)Mean±SD

*p<0.05, ** p<0.01

<Table 8> Correlations between eating habits and perception of foodservices

Variables BMI
Sleep 

time
Exercise

Health 

concern

Selective 

eating
Drinking

Meal 

interest
Gluttony

Satisfactio

n

Using no. 

of dining 

room

Overall 

liking

Taste 

liking

BMI 1 -0.033 0.140 -0.021 -0.128 -0.255 -0.027 0.052 -0.027 0.033 0.014 -0.018

Sleep time -0.033 1 0.036 -0.009 -0.086 0.055 0.030 -0.038 0.085 0.167 0.074 0.128

Exercise 0.140 0.036 1 0.253 -0.097 -0.152 0.157 0.067 0.140 0.057 0.048 0.154

Health concern -0.021 -0.009 0.253 1 -0.053 -0.075 0.462 0.366 0.205 0.183 0.215 0.208

Selective eating -0.128 -0.086 -0.097 -0.053 1 0.150 0.054 0.081 0.058 0.081 -0.045 -0.026

Drinking -0.255 0.055 -0.152 -0.075 0.150 1 -0.051 -0.192 -0.105 0.035 0.066 -0.005

Meal interest -0.027 0.030 0.157 0.462 0.054 -0.051 1 0.520 0.246 0.155 0.187 0.212

Gluttony 0.052 -0.038 0.067 0.366 0.081 -0.192 0.520 1 0.228 0.055 0.195 0.237

Satisfaction -0.027 0.085 0.140 0.205 0.058 -0.105 0.246 0.228 1 0.256 0.632 0.751

Using no. of 

dining room
0.033 0.167 0.057 0.183 0.081 0.035 0.155 0.055 0.256 1 0.241 0.235

Overall liking 0.014 0.074 0.048 0.215 -0.045 0.066 0.187 0.195 0.632 0.241 1 0.707

Taste liking -0.018 0.128 0.154 0.208 -0.026 -0.005 0.212 0.237 0.751 0.235 0.707 1

Values in bold are different from 0 with a significance level alpha=0.05

<Figure 1> Principal component loadings of eating habit and per-

ception of food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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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식당만족도는 대학교 기숙

사 학생식당 이용횟수, 전반적 기호도나 맛의 기호도에 대하

여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음주

나 편식은 운동 또는 음식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식당

에 대한 만족도, 맛의 기호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숙사 거주 대학생들의 식습관과 대학교 기숙

사 급식의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의 방향 및 개선사항을 알아보고자 전라북도 익산지역 남

녀 대학생의 식습관과 대학교 기숙사 식당 이용 실태, 급식

운영과 환경시설 상황, 급식 메뉴와 위생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남녀 대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2.45세이

고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21.39±2.23 kg/m2이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과체중과 비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01). 건강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건강에 ‘관심이 있다’

또는 ‘건강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대학생은 64.6%

로 나타나 건강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식습관에 대

한 조사 결과로, 하루 식사횟수는 ‘2끼 이내로 식사’를 하고

식사 소요시간은 ‘30분 내외’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

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장 문제 있는 식습관은 ‘간식과

야식섭취’로 각각 32.6%, 42.2%로 나타났다. 영양관련 지식

과 정보의 습득경로는 58.5%가 ‘TV와 인터넷’을 통하여 얻

는다고 답하여 남녀 대학생들은 TV, 인터넷, 주변사람들에

의한 정보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 대학생의 아침식사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전혀 먹지

않음’이 59명(30.3%), ‘먹는 편임’이 55명(28.2%), ‘가끔 먹

지 않음’이 52명(26.7%), ‘자주 또는 항상 먹음’이 29명

(14.9%)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의 이유로는 남학

생의 43.0%와 여학생의 67.9%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가장

많이 답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남학생

경우에는 ‘귀찮음’(33.7%)의 아침식사 결식이유가 여학생의

결식이유 ‘귀찮음’(9.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

상자의 아침식사 메뉴로는 남녀 대학생 총 125명(64.1%)이

‘밥과 반찬’을 선택하여 한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숙사 식당 이용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남학생 32명

(37.2%)는 ‘보통이다’라고 답하였고 여학생 42명(38.5%)은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답하였다. 기숙사 식당 이용횟수는

총 응답자의 과반수가 학교 식당을 ‘하루 2회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기숙사 식당 음식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보통이다

’라고 답한 남녀 대학생 49.7%가 해당하였고, 기숙사 식당

음식의 맛에 대한 기호도는 ‘맛있다’가 남학생은 26명

(30.2%), 여학생은 47명(43.1%)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만

족도가 높았다(p<0.05). 기숙사 식당 음식의 맛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싱겁다’가 총 41.5%로 가장 많았으며 잔반음

식 종류는 국과 탕류가 36.9%로 많았다. 메뉴아이템으로는

남녀 대학생 35.4%가 한식을 선호하였다.

기숙사 식당 급식 운영과 환경시설 만족도는 남녀 대학생

평균 3.18점이었으며, 좌석수 3.54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

았고 주방과 식당의 소음, 식단메뉴의 학생의견 반영, 영양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는 대학교 기숙사 식당의 실내 소음과 식사 만족도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메뉴 다양화, 영양정보 게시판 등의 개선을

통하여 기숙사 식당의 질적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급식 메뉴 만족도는 남녀 대학생 평균 3.10점이었으며, 영양

가에 대한 만족도는 남학생 3.36점과 여학생 3.10점(p<0.01),

음식의 간에 대한 만족도는 남학생 3.13점과 여학생 2.83점

(p<0.05), 메뉴 다양성의 만족도는 남학생 3.14점과 여학생

2.77점(p<0.05)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급식소 위생

전체 만족도는 남학생 3.29점, 여학생 3.14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위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식탁은 2.95점으로 가

장 위생 만족도가 낮게 조사되었으며 남학생은 3.13점, 여학

생은 2.82점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대학생의 식습관과 기숙사 식당 이용에 대한 만족도 주성

분 분석 결과, 건강과 음식에 대한 관심도는 운동과 BMI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식당만족도는 대학교 기숙사 식

당의 이용횟수와 전반적인 기호도 및 맛의 기호도에 대해 긍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에서 전체 조사대상자 기숙사 거주 남

녀 대학생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식습관의 문제

점은 간식과 야식섭취, 불규칙적인 식사시간, 가공식품과 인

스턴트 식품섭취로 조사되어 대학생들의 식생활 실태를 재

검토하고 영양교육과 상담을 통한 식습관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숙사 거주 남녀 대학생의 기숙사 식당

이용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

생이 기숙사 식당 음식의 맛에 대하여 남학생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기숙사 식당의 잔반음식 종류는 국, 탕 또는 찌개류

를 가장 많이 남기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율배식 방법을 효

율적으로 적용하고 기숙사 식당 이용 시 더욱 적극적인 잔

반 줄이기 교육을 통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여야겠다. 기숙

사 식당의 음식 맛을 평가할 때 짠맛의 중요도는 높고 신맛

의 중요도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기숙사 식당 음식의 맛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싱겁기 때문이라고 답하여 평소 짠맛

이 강한 식생활에 대학생들은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짜게먹지 않기, 나트륨 저감화 식생활을 이해하여 성인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이 요구된다. 기숙사 식당 급식서비

스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식당 위생 및 청결 상태와 관

련된 조리원의 복장 착용, 주방 내부와 식당홀, 식기에서의

만족도가 급식메뉴 및 급식운영과 환경시설의 만족도 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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